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소5944347  손해배상(국)

원       고  1. 강대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32길 7, 2101호 (용두동, BYC청량리오

피스텔)

 2. 강현주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90, 3층

 3. 김다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208번길 133, 202동 704호

 4. 김성곤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8길 30

 5. 김영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4, 4층 19호

 6. 김영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3, 933동 301호

 7. 김은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36, 506동 303호

 8. 류경수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남악1로52번길 83, 122동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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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류종하

    서울시 송파구 양산로2길 38, 605동 609호

10. 민재홍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111동 403호

11. 박경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38, 103호

12. 박준영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398, 103동 1502호

13. 배기태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1길 5, 101동 602호

14. 변성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3212동 2007호

15. 서원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46, 408동 1201호

16. 윤영민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277, 115동 3101호

17. 정준기

    서울시 중구 동호로11아길 28-6, 201호

18. 정현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98번길 14, C동 305호

19. 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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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11, 107동 2016호

20. 한성농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82번길 100, 102동 401호

21. 한정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93번길 39

22. 홍미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6, 842동 101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가연

피       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공단 담당병호사 부효준, 유일한, 이재형, 이

윤종, 길진오, 구정택, 유일한, 김민정, 서규영

소송수행자 김영태, 김재학, 김호영, 윤상훈(서울고등검찰청)

                    소송수행자 최중석, 반인경, 김효주(국가정보원)

                    소송수행자 강상문, 강봉준, 서민선, 심현진, 문종탁, 박동진, 한효

진, 황지환(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송수행자 김태욱, 손용일, 김상범(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송수행자 문성용, 김미례, 황종현(대전지방검찰청)

                    소송수행자 정인호, 정정욱, 이윤석, 안치훈, 장용석(서울남부지방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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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원고들은 피고가 수사 대상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

로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

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사 우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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